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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이 설립한 핀테크 스타트업 A 는 은행 B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단독으로는 금융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스타트업 A 에게 은행과의 

제휴는 서비스 개발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거둔 성과였습니다. 

스타트업 A 는 시드 라운드(Seed Round)를 통해 한 차례 투자를 받았지만, 그 돈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종석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투자금이 필요했지만, 매출이 나올 때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시리즈 A 를 뒤로 미루고 시리즈 A 까지 버틸 수 

있는 투자금만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편, 투자자 승현은 은행 B 와의 제휴 소식에 스타트업 A 에 관심을 보였고,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어 스타트업 A 에 5 억의 투자를 하고 우선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납입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 B 가 스타트업 A 와 제휴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업계에는 은행 B 가 제휴를 취소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승현은 종석이 자신을 속였다면서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승현은 

종석이 제휴 계획이 끝났음에도 이를 숨기고 급히 투자를 받았다고 생각해 종석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석은 제휴 중단으로 그동안 준비하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것도 힘든 마당에 승현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까지 참기는 힘들었습니다. 

종석은 회사 사정이 어려웠지만, 아직 승현의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승현으로부터 주식을 

되돌려 받고 승현에게 회사 계좌에 남아 있는 투자금을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드 

라운드에 투자했던 또 다른 투자자 성수가 투자금을 돌려주려면 자기 투자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투자자 승현에게만 투자금을 돌려주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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